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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일본은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미리 겪은 경우가 적지 않으며, 

과학기술 및 교육과 관련된 예로서는 학급붕괴, 학력 저하, 이공계 기피 현상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우리는 최근 수십 년간 산업화의 모델 및 정책을 일본에서 찾아

온 부분이 적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한 정도 유사함을 지닌 일본의 과학

기술문화 시스템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공통점과 동시에 두 나라는 상당한 차이점도 지니고 있다. 19

세기 후반의 일본은,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과학기술의 최종산물인 과학지식이나 

기술적 인공물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과학기술적 실천에 직접 참여했다는 점

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러한 직접적인 참여는 일찍부터 연구자/정부와 대

중과의 사이에 여러 접점을 창출해 왔다.

이 글은, 우리나라보다 빠른 시기에 비슷한 경험을 해 온 일본의 과학기술문화활

동의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의 경우, 과학문화활동을 행하

기 위한 기반 및 주체의 형성은 우리보다 상당히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 한편, 과

학기술문화활동의 목표 및 대상에 관한 최근의 새로운 문제의식 면에서는 그다지 

시차가 없다고 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과학문화활동의 동향을 목표 및 

대상, 담당 주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과학기술문화활동의 목표와 대상

1) 부국강병을 위한 과학기술 계몽의 전통

19세기 중반에 서구 열강의 우월한 힘에 놀라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활동에 참가

하게 된 일본에서는, 처음부터 과학기술을 부국강병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

했다. 따라서 과학기술문화활동의 목표는 국민들에게 서구의 과학 지식을 알리고 

기술적 인공물에 접하게 하는 데 있었다. 학교 안에서의 목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이었고, 학교 밖에서의 목표는 새롭게 접하게 된 문명에 대한 계몽이었다. 

한편,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된 일본은, 서구에 대해서는 스

스로가 문명국의 일원임을 보이는 동시에 식민지에 대해서는 통치의 정당화의 명

분으로 삼기 위해 기초과학 연구에도 관심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은 일본이 과학기술에서도 자립해야 할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일본인에 의

한 과학 연구가 본격화하고 대중적인 과학잡지가 등장함에 따라 일반적인 일본인



이 접하는 과학기술 정보의 양과 질은 늘어나게 되었고 직접 눈이나 손으로 과학기

술을 접하게 되는 기회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된 목표는 국민의 계몽에 있

었으며,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이 그 주된 대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 일본에서는 과학기술의 힘이 미국에 밀렸기 때문에 패

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과학은 전후 일본이 표방해야 할 민주

주의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물론 원자폭탄 피폭의 경험, 환경문제의 심각화 등이 일

본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론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는 했으나, 전자기술, 

자동차기술, 로봇기술 등은 선진국으로 성장해 가는 일본의 상징물이었다. 따라서 

1980년대까지,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은 대체로 일본의 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오랜 기간 동안 일본에서 과학기술이란 부국강병 및 국가적 자존심을 상

징하는 것이었고, 과학기술문화활동의 목표는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의 교육 및 계

몽에 있었다. 

2)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1990년대 이후의 새로운 동향

일본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위기의식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1990년을 전후하

여 주목받기 시작한 "제조업 기피", "과학과목 기피", "이공계 기피" 등의 현상을 계

기로 해서라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는 "이공계 학생의 취

직동향에 대해서"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는데, 이는 이공계 학생들이 제조업이 아

닌 금융계 등으로 취직하는 제조업 기피현상을 문제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조

업 기피는 1993년 이후 수험생의 이공계 학부 기피 문제로 확대되었고, 1994년 이후

에는 학생들의 "과학과목 기피" 문제로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감에 따라 1993년판 

"w과학기술백서"x는 젊은이들의 과학기술 기피를 특집으로 다루게 되었고, 여기서

는 특히 "이제까지는 젊은이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당연한 것처

럼 여겨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1995

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채택되게 된 데에

는 이러한 위기의식이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한편,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일본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저하"뿐만 아니

라 "신뢰 저하"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1990년대 말에는 과학

기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련의 사고가 발생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급부상했다. 1999년 도카이무라（東海村）의 핵연료제조시설인 

JOC에서 발생한 임계사고로 2명의 사망자와 666명의 피폭자를 낸 사건, 연이어 발

생한 신칸센 터널 내벽의 콘크리트 벽 낙하 사고, 일본제 대형 로케트 H2 의 발사 실

패 등, 일본 과학기술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련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환경 및 자연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변화도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저



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부과학성 통계수리연구소가 1953년부터 5년마

다 발표하고 있는 "일본인의 국민성 조사"에 따르면,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1968년까지는 "자연을 정복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왔

고, 그 반면 "자연에 순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1990년대에 크게 상승하여 1993년 이

후에는 "자연을 이용한다"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렇듯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저하가 나타나게 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과학기

술문화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5년 11월 15일에 공포된 과학기술

기본법 제 19조는, "국가는 청소년을 비롯하여 널리 국민이 여러 기회를 통해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과학

기술에 관한 학습의 진흥 및 과학기술에 관한 계발 및 지식의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과학문화활동의 목표에 대한 변화가 눈에 띄고 있

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제 2기(2001년 3월 30일 각의 결정)에서는, "과학기술과 사

회의 새로운 관계의 구축"이라는 항목에서 "과학기술은 사회에 수용되어야만 의미

를 지닌다"고 하면서 대중의 능동적인 인식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한편 2001년판 

"w과학기술백서"x에서도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종래에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중 하나로 "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의 진흥" 항목이 편성되어 있었

으나, 2001년도판 "w과학기술백서"x에서는 새로이 "과학기술활동에 대한 사회와의 

채널 구축"이라는 항목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의 진흥"은 그 

하위항목의 하나로 재편성했다. 즉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목

표가 "과학기술 진흥"에서 "사회와의 채널 구축"으로 바뀐 것이다. 2003년 11월에 

발간된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서는, 과학기술문화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과 더불어 1)합리적 가치판단, 2)건강의 유지 및 증진, 3)사이비 

과학에 현혹되지 않게 됨, 4)스스로의 책임에 따른 결정, 5)문화로서 향유 등 개인 레

벨에서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문화활동의 주된 목표를 주로 사회경

제적 발전에 두어 왔던 관점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건전하고 책임 있

는 시민사회의 성장과도 관련짓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교육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7년 11월에 발표된 문부성(당

시) 교육과정심의회의의 "교육과정의 기준 개선의 기본방향에 대하여(중간보고)"

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및 과학교육에서 수학사 및 과학사 교육을 행할 것이 제안되

어, 2003년부터 고등학교 "과학 기초" 과목은 과학사를 중심으로 교육을 행하게 되

었다. 2003년도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은, 과학사를 가르치는 "과학 기초" 과목의 

목표에 대해 "과학과 인간 생활의 관계, 자연의 탐구 및 해명이나 과학의 발전 과정

에 대해 관찰 및 실험 등을 통해 이해시키며, 이를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는 동시에 과학적인 관점 및 사고력을 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중반부터 과학문화활동의 대상을 청소년 및 아동

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있으며, 1990년대말 부터는 그 목표도 사회경제적 발전 



및 차세대 과학기술 인력 확보에서 시민의 지지 확보, 보다 나은 삶의 향유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에 지니고 있던 과학기술에 대한 낙관론이 붕괴하면서 과학기

술문화활동의 목표와 대상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3. 담당 주체 및 활동 양상

1) 대중매체와 과학기술

일본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과학기술과 대중 사이의 접점 역할을 해 온 것은 대중

매체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187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과학소설들이 인기를 끌어 

왔으며, 1920년대부터는 도시문화/대중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과학잡지가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카와 히데키의 노벨상 수상

(1949년), 어선 제5후쿠류호（第5福龍丸）의 비키니 수소폭탄 실험 피폭 사건(1954

년), 남극 관측(1955년),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1957년), 미나마타（릣-"）

병 문제(1959년)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뉴스가 큰 관심을 끌었고, 이에 따라 1959년

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신문사가 과학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게 되었다. 또

한 1963년에는, 2002년 2월 현재까지 1,359종 5,895만부의 대중과학서를 발행한 고

단샤（講談社）의 "블루백스 시리즈"가 창간되었다. 즉,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잡

지, 신문, 서적 등을 통해 과학기술을 접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대중이 과학기술을 접한 것은 활자매체를 통해서 뿐만은 아니었

다. 전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본의 기술"의 이미지로서 기능해 온 여러 제품들은 

일반인들이 과학기술을 가장 친밀하게 접하는 대상이 되었고, 일본의 국민적 아이

덴티티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쳐 왔다. 한편 만화나 영화 등도 다양한 방식으

로 일반인의 의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영향을 끼쳐 왔다. 예컨대 데쓰카 오사무（手

塚治蟲）의 "철완아톰（鐵腕アトム）"에서는 로봇은 악행을 저지를 수 없는, 선량

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 반면, 계속되는 수소폭탄 실험에 의해 

잠을 깬 200만년 전의 괴물인 "고질라"는 방사능을 띤 불로 도쿄를 공격한다. 즉, 일

반인들은 이러한 영상매체를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형성

해 온 것이다.

현재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의 경우, 연령대에 관계없이 과학기술정보를 접하게 

되는 매체는 주로 텔레비전, 신문 등의 대중매체이다.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특성상 

과학기술에 관련된 정보는 순발력을 지닌 대중매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며, 따라

서 대중매체는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 아울러 과학기술에 대

한 평가도 좌우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큰 인

기를 끌고 있는 NHK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엑스(Project X)"는 대중과 과학기술과

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2000년 3월부터 방송하기 시

작한 이 프로그램은 주로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일본의 기술자들이 기술적 

난관을 어떻게 헤쳐 왔는가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2) 과학기술 관련 단체 및 과학관의 활동

일본에서, 서구의 과학기술은 박람회 및 박물관을 통해서도 대중과의 접점을 확

보해 왔다. 1877년부터 꾸준히 추진된 내국권업박람회는 새로운 기술문명을 국민

들에게 직접 접하게 하는 거대한 이벤트였고, 1876년에는 현재의 국립과학박물관

의 전신인 교육박물관이 설치되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근대 초기부터 박람회 및 

과학박물관이 과학기술과 일반시민을 이어주는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

며, 현재도 여러 단체가 과학관을 통한 과학문화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60년에 과학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인 일본 과학기술진흥재

단(www2.jsf.or.jp)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계몽 및 보급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관

(www.jsf.or.jp)은 생활 주변의 과학의 신비에서부터 우주를 둘러싼 장대한 신비와 

그 구조, 과학을 이용해 발전시켜 온 모습을 여러 전시 및 실험 등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원리인 물리나 공학의 세계에서부터 게놈이나 우주를 주제로 

한 응용과학이나 기술의 세계에 대해 참가체험을 통해 즐겁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한편 각 지역의 과학기술센터도 과학기술보급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사카 

과학기술센터(www.ostec.or.jp)에서는 청소년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이 생활향상 및 사회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를 알리는 것을 목표로, 오사카 과학기술관

(www.ostec.or.jp/pop/pop1.html)등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에너지에 관한 

지식 보급 활동을 행하고 있다. 한편 주부(中部）과학기술센터(www.cstc.or.jp)에

서도 과학기술에 관한 강연회, 에너지에 관한 홍보활동 등을 행하고 있으며, 쓰쿠바

（筑波）과학만국박람회 기념재단(www.expocenter.or.jp)은 학교/과학관 등 과학

기술/과학교육의 현장에서의 과학기술 이해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일찍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신뢰 저하를 경험한 원자력, 우주개발, 방재 분야

의 연구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다. 

원자력 이용에 대한 지식의 계몽을 행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목적으

로 1967년에 설립된 일본 원자력문화 진흥재단(www.jaero.or.jp)은, 원자력 개발을 

추진하는 의의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예로는 

1)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패널토의 등의 개최, 각 단체의 

요청에 의한 강사 파견이나 여론주도층 등에 대한 홍보활동, 2)중고등학생 대상의 

작문, 논문모집이나 방사선실습 세미나의 개최, 에너지와 환경에 관한 의식조사 실

시, 교사를 위한 원자력 강좌 개최, 교육단체로의 강사 파견 등 학교교육에 대한 협

력, 3)원자력 관련 자치단체 대상의 정보제공, 연수회/연락회 등의 개최, 4)홍보자

료의 작성 배포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재단은 미래과학기술 정보관

(www.miraikan.gr.jp/flatop.html)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재단법인 핵물질관리센



터(www.jnmcc.or.jp)도 핵물질 방호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핵물질 관리에 관한 이해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우주개발과 관련해서는, 우주관련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 1994년에 히타치제작

소,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중공업, 도시바, 후지쓰 등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일본우주포럼(www2.jsforum.or.jp)이 우주과학 관련 조사연구, 관련 국제회의의 

개최/협력과 더불어 우주과학 관련 보급활동을 행하고 있다. 특히 이 포럼은 "우주

의 날" 기념행사, 위성설계 콘테스트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에 이용하

기 위한 각종 홍보매체(인쇄, 영상, 전자매체)의 기획 및 제작도 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인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모리 마모루（毛利衛）씨가 본부 단장을 맡고 있는 

일본우주소년단(www.yac-j.or.jp)은 우주비행사나 과학연구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

는 연구자 등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작/실험이나 자연체험 등을 통해 우주나 과학의 

즐거움을 배우는 "스페이스 프렌즈", "다네가시마(種子島) 스페이스 캠프" 및 "코스

믹 칼리지"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원봉사자 리더 연수 및 청소년 대상의 

교실을 통해 우주 에 관한 지식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월간 과학잡지 "쥬니어 

사이언티스트"를 발간하여 이를 홈페이지 및 YMCA를 통하여 보급하고 있다.

6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1995년의 고베(神戶) 대지진은 지진을 비롯한 방재 연

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에 따라 지진예지종합연구진흥회

(www.adep.or.jp)에서는 지진의 예측 및 방재에 관한 심포지엄, 연수회 등을 개최

하여 지진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제공을 

행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다양한 기관 및 과학관이 과학문화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

나 과학관 등이 실제로 지니고 있는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이도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 과학기술정책연구소가 2001년도에 실시한  조사(복수응

답)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이 과학기술정보를 접하는 매체로서 텔레비전 뉴스가 91

퍼센트, 신문 기사가 70 퍼센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가 53퍼센트, 잡지 기사가 35

퍼센트인 데 비해 박람회나 박물관 등은 8퍼센트에 불과했다. 한편, 일본박물관협

회의 조사에 따르면, 1999년 현재 일본의 과학관(100개)의 60퍼센트, 자연사 박물관

(95개)의 58.9퍼센트가 "방문자의 수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대답했으며, 한 소비자 

동향 조사 회사의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4퍼센트가 "올해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고 대답했으며 "1년에 한 번 정도 간다"가 20.1퍼센트로 그 뒤를 이었다.

3) 산업계와 학계의 동향

민간기업의 경우, 소니가 1959년부터 초등학교, 1961년부터 중학교를 대상으로 

과학교육진흥을 지원해 왔으며(www.sony-ef.or.jp/outline/history.html), 1960년

에 설립된 토레과학진흥회(www.toray.co.jp/tsf)는 1969년부터 우수한 교육성과를 

낸 중등교육기관을 표창해 왔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일본의 산업계도 과학기술문

화활동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4년 1월 20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는 "산업기술의 이해증진을 위해 산업계가 

담당해야 할 역할에 대하여"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는 산업기술에 대

한 국민의 이해부족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초중등교육에서의 주입식 교육을 지적하

면서, 산업계는 현장감 있는 체험교육을 위해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3년에 34개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

문에 응한 27개 회사 및 단체 중 21개(78%)가 이해증진 활동을 행하고 있었으며, 구

체적인 활동은 학생의 직장체험 및 기업시설에서의 실험교실 등(17건), 학교 등에서

의 출장수업 및 실험(8건), 교원의 기업 연수(6건), 교재 제공 등 기타(5건)였다. 그러

나 이렇듯 산업계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이 행해지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1) 대부분

의 경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양적 및 질적 면에서 

한계가 있고, 2) 기업활동에 친근감이 없는 교사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 및 사전 준비의 부담이 크며, 3)제공되는 내용은 기업측 혹은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학계에서도 과학문화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4

년 4월 20일 일본 연구자들의 대표단체인 일본학술회의는 "사회와의 대화를 향하여

"라는 성명을 내고, 모든 연구자들이 매년 1회씩은 이해증진 활동에 참가할 것을 호

소하였다. 이 성명에서는 "과학자와 사회가 서로 공감과 신뢰를 가지고 협력하지 않

고서는 어떠한 과학연구도 생명력이 넘치는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어린이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과 과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도록 모든 과학자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전국 각지

의 수많은 연구자들과 시민들 사이의 교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으

로, 무엇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하는 연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경험부족

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4)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동향

일본 정부는 고도성장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보급에 참여해 

왔다. 1958년, 처음으로 발간된 "과학기술백서"는 과학기술의 보급을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지적하면서, 차세대 과학기술자의 확보를 위한 청소년 교육 및 이들

을 교육하는 주부들에 대한 계몽활동을 행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1960년부터 일본 

정부는 "발명의 날"인 4월 18일을 포함한 1주간을 "과학기술주간"으로 지정하여 각

종 표창, 국립연구소 공개, 강연회, 전시회, 영화상영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행사를 

집중적으로 행하도록 하였으며, 1963년에는 과학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60년부터는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1964년에는 10월 26일을 "원자력의 날"로 

지정하였고, 과학기술공로자 표창(1959년), 창의적 개발 육성 공로 학교(1959년), 창

의적 개발 공로자(1959년) 등 과학기술 특유의 포상 제도도 제정되었다. 또한 1960

년에는 히로시마(廣島), 긴키(近畿), 오카야마(岡山), 1961년에는 니가타(新潟), 효고



(兵庫), 1962년에는 군마(群馬)등 각지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발명센터가 설치되었

다.

현재 일본에서 과학기술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관련 기관으

로는 독립행정법인 과학기술진흥기구(www.jst.go.jp)를 들 수 있다. 1996년에 설립

된 이 기구는 슈퍼 사이언스 하이스쿨(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시간 이상의 과학교

육을 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고등학교) 에서의 교육활동 지원, 교육용 디지털 교재

의 개발 및 제공 등 과학기술에 관한 학습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각지

역 과학관이나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 방송 프로그램의 개발도 

행하고 있다. 한편 이 기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과학미래관

(www.miraikan.jst.go.jp)은 최첨단 과학기술 및 여기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와 

일반 시민이 만나는 장소라는 개념에서 탄생한 과학관으로, 참가 및 체험형 전시, 

과학기술자 및 전시물 해설원 등과의 교류를 통해서 과학을 하나의 문화로서 친근

하게 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는 2003년 10월 1일부터 2007년 3월31일까지의 중기

목표 가운데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의 보급, 국민의 관심 및 이해의 증진"을 포함시

키고, 그 구체적인 계획으로 1)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지원, 2) 각 지역별 과학기술 

이해 증진 활동의 추진, 3) 전국 각지로의 과학기술정보의 발신, 4)일본과학미래관

의 정비 및 운영을 제시하였다. 우선, 1)과학기술에 관한 학습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과학 네트워크(www.rikanet.jst.go.jp) 및 각종 디지털 교재를 개발해 왔다. 또한 2)

각 지역의 과학기술이해증진활동과 관련해서는, 로봇/실험학습 메뉴의 개발에 대

한 지원사업(www.jst.go.jp/rikai/jikkengakusyu.html), 순회전시나 출장과학교실 

등 각 지역의 과학관과 학교 사이의 연계에 대한 지원 사업

(www.jst.go.jp/rikai/renkeisien.html), 일본 전국의 600여 주요 과학관에 대한 정

보 제공(museum-dir.tokyo.jst.go.jp/kagaku.htm), 체험형 교재의 개발

(rika.jst.go.jp/kyouzai), 과학기술 이해증진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자의 지원

(rika.jst.go.jp/rikadaisuki/volunteer.htm), 국제 과학기술 콘테스트 지원 등을 실

시하는 동시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제공하고 있다

(rikasuki.tokyo.jst.go.jp/rdvd.htm). 아울러 요미우리신문사와의 연계를 통해 일본

학생과학상을, 일본과학영상협회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 어린이 과학영상제를 실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전국 각지로의 과학기술정보의 발신과 관련해서는, "사이

언스 채널"을 통해 과학기술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유일의 과학기술전문

채널인 "사이언스 채널"(sc-smn.jst.go.jp)에서는 CS방송, 케이블 TV,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로봇 경기대회(netrobo.net), 버츄얼 과학관

(jvsc.jst.go.jp)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중고등학교를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기업 등과 연계시키는 "

사이언스 파트너십 프로그램

"(www.mext.go.jp/a_menu/kagaku/daisuki/020701a.doc)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1)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자를 학교에 초빙하여 실시하는 특별강의, 2)대

학 및 연구기관에서 행하는 학습프로그램, 3)각급 교육위원회나 대학, 연구기관 등

에서 실시하는 교원 연수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모색

1)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논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과학기술문화활동은 오랫동안 이를 담당해 

온 대중매체 및 각종 단체/과학관에 더하여, 최근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도 적극적

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 이렇듯 관심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일방적인 과

학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동등한 차원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도 지적되고 있다.

1995년판 "과학기술백서"에서는, 과학기술 관련 뉴스에 대한 관심, 과학기술의 발

전에 대한 평가, 첨단의료기술과 윤리 등에 관한 의식조사를 통해 본 결과 점차로 

부정적인 응답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서는 과학기술 담당자

와 사회의 대화의 부족, 상호이해의 부족을 들었다. 2001년도판 과학기술백서도 "사

회를 위한, 사회 속의 과학기술"이라는 관점에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쌍방향 커뮤

니케이션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문화활동을 일방적인 지식의 전달로 파악하는 관

점에서 벗어나 과학기술자와 시민 사이를 매개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앞으로의 과학기술과 사회"를 특집으로 다룬 2004년도판 "과학

기술백서"는 본격적으로 과학기술과 사회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

하고 있다. 이 백서에서는, 과학기술이나 과학자들의 활동이 국민에게 올바르게 이

해되고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선 과학자가 스스로 사회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가지

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지혜를 국민에게 알리는 동시에, 과학자들이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이 백서는, 최근 들어 과학자들의 이해증

진활동이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과학기술에 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과학자가 사회적 책임을 행

하는 데 있어 요구되는 것은 지금까지의 공개강연과 같은 일방적 정보발신이 아니

라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소의 조사자료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에 대해서"(2003년 11월)에 따르면, "과학 커뮤니케이

터"란 과학기술의 전문가와 일반 대중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로

서, 구체적으로는 대중매체의 과학기자, 과학 저술가, 과학관/박물관 관계자, 대학

/연구기관/기업 등의 홍보담당자, 과학 교사, 과학기술 리터러시 향상에 관련한 자

원봉사자 등을 일컫고 있다. "과학기술과 사회에 관한 여론조사(2004년 2월)"에 따



르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에 대해 알게 될 기회나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느끼

고 있으며,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과학기술과 사회를 매개하는 전

문가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 있다. 이러

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과학기술 저널리스트 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과학

저널리스트학교를 개최하고 있으며, 비영리법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scicom.jp)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대학원생 및 과학기술 커뮤니케이터를 대상으

로 하는 "사이언스 라이팅 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 횡적 연결에 대한 주목: 시민사회의 역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에는 대학이나 과학관을 일선 학교에 연계시키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계는 "과학관과 학교", 혹은 "연

구기관 및 대학과 중․고등학교" 등과 같이 위계적/종적 연결이 중심이 되어 있으

며, 과학관끼리의 연계나 학예원의 상호파견 등과 같은 횡적 연계는 부진한 상황이

다. 

횡적인 연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것은, 자원봉사자들 및 비영리단체의 움직

임이다. 최근에는 각 과학관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적

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정보교환을 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과학관/박

물관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수는 최근 10년간 급증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자원

봉사자들과 이들을 필요로 하는 과학관/박물관 사이를 이어 주는 활동이 적극적으

로 추진되리라 보인다. 한편, 2003년 5월에는 특정비영리활동추진법의 일부 개정에 

의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을 활동분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2003년 12월 현재, 정관에"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는 활동"을 활동

분야로 기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수는 171개이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에는 과학기술 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퇴직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비롯하여 일본에는 과학기술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인력이 적지 않다. 앞으로는 이러한 자발적 활동들을 어떻게 조직화해 나갈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5. 맺음말

일본은 최근 들어서야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의 관심 저하 및 신뢰 저하를 경험했

기 때문에, 서구 각국에 비해서 시민과의 커뮤니케이션 증진에 대한 문제의식은 뒤

늦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기술을 문화로서보다는 국가 발전을 위한 도

구로서 이해해 왔고 이에 따라 문과와 이과의 구별이 강했다는 점도 과학기술과 일

반시민과의 거리감을 벌이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의 과학기술문

화활동의 양상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문화활동의 목표에 대한 인식에서는 우리나라와 큰 시간차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아울러, 과학문화활동의 각 주체를 조직적으로 연결하고

자 하는 움직임도 아직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출판 및 대중매체의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

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과 대중과

의 접점은 다양한 형태로 오랜 기간동안 존재해 왔다. 또한 직접 과학기술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들이 전국 곳곳에 분포되어 있다

는 점에서도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과학기술문화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은, 특히 민간부문의 저변은 우리보다 훨씬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1990년대는 경제침체 등으로 인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

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비영리법인 등 일반시민의 활동 역량이 크게 성장한 시기로

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과학기술문화활동과 관련해서도, 정부 스스로가 모든 것

을 주도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러한 일반시민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 

감지되고 있다. 서구과학을 "따라잡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 활동을 주도했던 시

대에서 벗어나, 세계의 선두권을 달리는 현재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일본의 새로운 모색이라고 할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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